
남을 심판하지 마라(루카 6, 37~38)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
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
도 되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
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
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
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